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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숲에서 울려 퍼지는 사랑의 환타지

뮤지컬 댄싱 섀도우
신시뮤지컬컴퍼니 – 최승희 (heeya0929@iseensee.com) 010-7541-5324 , 02-577-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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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8일,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 우리뮤지컬 <댄싱 섀도우>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故 차범석 선생의 <산불>을 뮤지컬로 재 탄생시킨 작품으로, 1999년 첫 기획을 시작하여 8년이라는 긴 숙성의 시간 동안 극작가 아리엘 도르프만 (Ariel Dorfman), 작곡가 에릭 울프슨 (Eric Woolfson)의 창의력으로 발효되어 희망의 현대적인 우화(Modern Fairytale)로 재 탄생되었다. 

특히 <댄싱 섀도우>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영국 웨스트 엔드 현지 배우들로 워크샵을 거쳐 작품을 가다듬고, 실력 있는 배우들을 선발하기 위해 공연 시작 1년 전 오디션을 진행하여 김성녀, 배해선, 김보경, 신성록, 성기윤 등의 배우들을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배우들과 함께 2006년 7월 제작발표회 및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숨겨져 있던 <댄싱 섀도우>의 첫 모습을 드러냈다. 제작발표회를 통해 선보인 아름다운 노래와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 한 독특한 안무는 평단과 관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1년 뒤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다. 그리고 2007년 5월, 지난 1년간 한 뼘 성장한 배우들은 <댄싱 섀도우>의 공연을 위해 다시 모였고, 연출가 폴 게링턴, 음악감독 박칼린, 안무 크리스 베일리의 지도아래 본격적인 연습에 들어가, 좋은 한국뮤지컬의 탄생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세 남녀의 사랑과 배신, 상처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전쟁에 모두 잃어버린 과부들의 이야기를 세미 팝 클래식의 신비롭고 로맨틱하게 편곡된 아름다운 음악과 현대무용, 발레, 탱고, 포크댄스 등의 다양한 춤의 세계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안무와 함께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완성되고 있다. 

17 그루의 대형 나무들이 무대 상하 좌우를 가득 채운 ‘영혼의 숲’의 무대는 배우들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숲으로 형상화되어 깊고 웅장한 숲에 신비감을 더해준다. 여기에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진행되는 마을의 등장과 모든 것을 소진하는 피날레 산불 장면은 관객들이 기대해도 좋을 만큼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또한, 시공을 초월하는 전쟁의 피폐함을 보여주는 현대적인 의상,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과 거대한 산불을 색다르면서도 실감나게 재현할 조명은 뮤지컬 <댄싱 섀도우>에 기대해도 좋을 또 다른 메커니즘.   

무대위의 환상과 오랜 기다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무대가 이제 곧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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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개요

공 연 명 : 뮤지컬 댄싱 섀도우 <Dancing Shadows>

공연일정 : 2007년 7월 8일 – 2007년 8월 30일

공연시간 : 평일 - 7:30PM , 토•일•공휴일 - 3:00PM, 7:30PM

공연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티켓가격 : VIP 12만원 / R 10만원 / S 8만원 / A 6만원 / B 4만원 / C 3만원

출    연 : 김성녀, 배해선, 김보경, 신성록, 서희승, 성기윤 외

스    텝 : 원작 차범석, 극본 아리엘 도르프만, 작곡-작사 에릭 울프슨, 연출 폴 게링턴, 프로듀서 박명성

제    작 : 신시뮤지컬컴퍼니

주    최 : 예술의전당, SBS, 조선일보사, 신시뮤지컬컴퍼니

후    원 :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서울문화재단

제작투자 : 인터파크ENT

협    찬 : GM 대우, 포스코

티켓예매 : 1588-7890 (티켓링크)/ 1544-1555 (인터파크) / 1566- 1369 (옥션티켓)

홈페이지 : www.dancingshadows.co.kr

2. 세계인의 가슴을 뒤흔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 STORY .. 한국의 희곡 <산불>이 45년이 흐른 2007년, 세계인을 위한 뮤지컬 <댄싱 섀도우>로 다시 태어나다.

뮤지컬 <댄싱 섀도우>의 극작을 맡은 아리엘 도르프만은 원작 <산불>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과 기본플롯은 그대로 남겨둔 채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한정성과 지역색을 표백해버리고 세계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보편성을 가진 “Modern Fairytale(현대적 우화)”로 재구성하였다. 

#1. 거주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로 증폭된 ‘숲’
뮤지컬 <댄싱 섀도우> 작품 속 나무들이 우거진 숲은, 마을 사람들의 영혼의 안식처이자 근본이며 정신적인 지주로 보존해야 할 절대적 가치로 나타난다. 더불어 극이 펼쳐지는 공간은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땅이며, 산촌과 대숲이 아닌 ‘영혼의 숲’으로 불리는 평화로운 숲을 무대로 끌어내고 죽은자들의 안식처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2. 갈등의 밀도를 높인 인물관계

<댄싱 섀도우>는 <산불>의 극중 인물들의 관계를 재정리하여 양씨와 점례, 최씨와 사월 이 두 집안의 대결구도를 조상들의 영혼이 살고 있는 ‘영혼의 숲’을 수호하려는 나쉬탈라와, 도시에 대한 동경으로 숲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린 신다와 그녀의 어머니 마마 아스터의 대립과 갈등으로 만들어 갈등의 밀도를 높였다. 

또한 점례, 사월의 남자이자 인텔리인 규복은 목수 솔로몬으로 설정하여 숲을 파괴하는 사람으로서 나쉬탈라와의 비극적 사랑을 증폭시키고, 또 극의 초반부터 인물을 등장시켜 나쉬탈라, 신다와의 러브스토리의 깊이를 부각시켰다.

#3. 우화로 풀어나가는 유머와 희망의 엔딩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인간성에 초점을 맞춘 원작 <산불>은 뮤지컬 <댄싱 섀도우>로 재탄생하면서 시공을초월한 전쟁의 아픔과 폐해, 전쟁으로 파괴된 인간성에 대한 회복이라는 주제의식은 그대로 두면서도 심각하고 이데올로기에 대한 사실적 상황 설정을 벗어나 뮤지컬적인 유머와 희망의 엔딩이라는 스토리를 추가하였다. 

6.25 전쟁당시 소백산맥의 촌락은 가상의 마을 콘스탄자로 옮겨오며 전쟁 중 이데올로기의 갈등보다는 파괴되는 인간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북한군과 남한군의 이념적 대립은 태양군과 달군으로 설정하여 재미를 가미시켰다. 또한 같은 배우가 연기하는 두 군대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일반인들에겐 아무 의미 없음을 강조하고 꼭두각시로서의 군대를 부각하며 전쟁의 허무함을 강조하면서도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목. 또한 산불의 사월과 점례의 어머니를 동시에 대변하는 마마아스터와 전쟁으로 남편과 자식을 잃은 마을의 과부들은 관객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보여줌과 동시에 공연에 활력을 주는 인물들이다. 마지막으로 규복과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월의 죽음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았던 원작은 나쉬탈라와 솔로몬의 죽음으로 똑같은 비극을 보여주지만 솔로몬의 아이를 가진 신다가 죽음이 아닌 삶을 선택하게 하면서 관객들에게 가치있는 삶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 MUSIC .. 숲의 신비로움과 로맨틱한 사랑의 화음, 고급스러운 멜로디를 가진 세미 팝 클래식의 뮤직 넘버
뮤지컬 <댄싱 섀도우>의 두 번째 이야기 전달자인 음악은 세련된 팝과 고급스러운 클래식 사이를 넘나드는 세미 팝클래식으로 꾸며져 있다. 작곡가 에릭 울프슨은 아리엘 도르프만이 어른들을 위한 우화로 풀어내고자 했던 이 작품의 컨셉에 맞춰 특별한 음악적 장르를 벗어나 모던 팝부터 클래식한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대중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무지개 효과(rainbow effect)’를 선보이며 완성된 음악은 극적 상황을 살릴 수 있게 편곡되어, 현악기와 관악기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국적이고 토속적인 분위기를 살려줄 다양한 월드(world)퍼커션을 포함한 14인조 오케스트라로 연주된다. 

극의 메인 장면이 될 ‘영혼의 숲’은 오케스트라와 배우들의 화음으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숲으로 완성된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로 숲의 안식을, 불협화음을 통해 숲의 분노를 보여준다. 

또한 과부들의 마을은 우리에게 익숙한 탱고, 삼바, 캉캉의 경쾌한 음악으로 극에 재미와 흥을 더한다. 

그리고 극의 하이라이트인 산불 장면에서는 풀 오케스트라와 거대한 코러스의 웅장한 화음으로 산불이 타오르는 거대하고 처절한 상황을 극대화시켜, 무대에서 보여줄 수 없는 불이라는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다. 

이 외에도 나쉬탈라와 솔로몬의 사랑의 듀엣 곡 ‘너를 보면(Looking at you)’은 아름다운 멜로디로 관객들의 감성을 포근하게 감싸안고 작품의 주제곡인 ‘그림자와 춤을(Dancing with my shadows)’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멜로디로, 여러 장르로 편곡되어 작품전체에 녹아 들어가 다양한 음악 속 통일감을 전달해 준다. 

워크샵과 제작발표회를 통해 남자 주인공인 솔로몬의 노래가 더 필요함을 느낀 연출가는 새로운 곡을 에릭울프슨에게 부탁하였고, 에릭은 자신의 미발표곡 중 작품의 내용과 솔로몬의 캐릭터에 적합한 노래를 보내왔다. 이 곡이 바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 앨범에 새롭게 추가된 ‘no answers only questions’ 이다. 

• Choreographer – 춤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댄스 뮤지컬

연출 폴 게링턴은 뮤지컬 <댄싱 섀도우>를 “댄스 뮤지컬”이라 표현한다. 이는 작품의 제목에서 말해주듯 뮤지컬 <댄싱 섀도우>에서 춤은 음악 못지않은 스토리 전달자 역할을 하며 작품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표현 방법인 것이다.  

주요 무대인 ‘영혼의 숲’은 거대한 숲의 형상과 함께 배우들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살아있는 숲의 모습을 보여준다. 발레와 현대무용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숲의 평온함을 보여주고 아크로바틱과 격렬한 몸짓으로 숲의 분노를 표현하는 등 배우들의 여러 몸짓으로 숲의 감정을 그려낸다. 한편 마을 여인들이나 군인들은 포크댄스나 캉캉, 탱고 등 마을의 토속적인 느낌과 함께 서로를 유혹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갈 듯한 인물들의 모습을 선보이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STAGE .. 신선함과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무대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죽은자들의 안식처이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인 ‘영혼의 숲’ 과 여인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연출자 폴 게링턴과 무대디자이너 니콜라 제인 셔우는 이 작품의 주 배경인 숲을 사람을 끌어들이는 공간, 그리고 따뜻하고 아늑한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서운 장소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높이 9M 의 커다란 나무 17 그루를 심어놓은 무대는 지금까지 한번도 본 적 없는 수직적인 무대 채움으로 숲의 풍성함과 웅장함으로 관객을 압도한다. 반면 과부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낡은 집들의 모습을 형상화 하며 원근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큰 집이 아닌 마을 전체를 선보인다. 

커다란 나무로 가득찬 숲속에서 영혼들이 살아 움직이는 ‘영혼의 숲’과, 과부들이 직접 마을을 짓고 꾸려나가는 모습, 그리고 핵폭탄과 같이 서서히 밀려오는 숲이 불타는 모습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름드리 고목나무가 채우고 있어 고대의 신비감마저 주는 <댄싱 섀도우>의 무대와 달리 의상은 우리가 능히 상상하는 고대나 중세 의상이 아닌 이질적인 현대적인 의상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는 뮤지컬 <댄싱 섀도우>가 강조하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현재도 세계 어디선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세계인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전쟁의 흉폭함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 의상은 무대 디자이너인 니콜라 셔우가 디자인하여 작품에 통일성을 주었다. 

• LIGHT.. 자연의 빛을 살려낸 조명

뮤지컬 <댄싱 섀도우>의 무대를 자연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최대의 관건이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의 빛을 간직한 ‘영혼의 숲’을 위해 특수 조명기인 ETC SOURCE 4 REVOLUTION 이라는 무빙 라이트 6대를 한국 공연사상 처음으로 공수해왔다. 이 조명기계는 기계에서 발생하는 형광 빛을 없애고 자연의 빛을 제공하여 극장 속 평화로운 진짜 숲을 만나게 해 준다. 더불어 산불이 서서히 밀려오는 느낌과, 다 타고 재만 남은 숲의 피폐함은 조명으로 극적 효과를 더해준다. 

• ACTOR AND ACTRESS .. 최고의 베테랑 배우들과 신예 스타들의 조화로운 무대!
#1. 극작가 아리엘 도르프만 작품 전문배우 – ‘마마 아스터’ 역의 김성녀

배우 김성녀가 2004년 뮤지컬 <최승희> 이후 3년 만에 <댄싱 섀도우>의 뮤지컬 무대로 관객들을 맞는다. 특히 이번 작품은 그녀의 특별한 인연들로 이어진 공연이다. 극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한국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품의 주인공을 맡고, 그녀의 결혼식의 주례를 맡아주신 고 차범석 선생님과의 인연, 그리고 뮤지컬 여우주연상을 수상시 제작자였던 박명성 대표와의 인연, 이런 특별한 만남과 인연의 연장으로 <댄싱 섀도우>는 배우 김성녀에게 아주 의미가 깊은 작품이다. 

마마 아스터는 마을의 우두머리로 전쟁중에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을 여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인물이다. 매우 현대적인 인물로 극의 재미를 불어 넣어주고 또한 마지막 좌절앞에 그래도 희망을 보여주는, 작품을 풀어나가는 역할로 그 어느 배역보다 뛰어난 연기력이 필요하다. 

오랜만에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2. 변신이 기대되는 배우 – ‘신다’ 역의 배해선  

신다는 지긋지긋한 숲을 떠나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에 가득 차 있다. 또한 사촌인 나쉬탈라가 사랑하는 솔로몬을 유혹하는 교활하고 관능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배해선은 지금까지 맡았던 선하고 사랑스러운 역할에서 벗어나 교활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신다를 그려나가고 있다. 그 동안 <맘마미아!> <아이다> <에비타>등의 공연으로 쌓아온 연기력의 내공은 섬세한 연기의 극치를 선보일 것이다. 특히 2004년 <맘마미아!>이후 두 번째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연출가 폴은 오디션 당시 미묘한 감정의 흐름을 표현해야 하는 캐릭터인 신다역에 배해선만한 배우가 없다며 배해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었고 재주가 넘치고 영리한 배우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3. 떠오르는 별 ‘나쉬탈라’ 김보경 / ‘솔로몬’ 신성록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신예배우 2명의 등장에서 그 행보가 눈에 뛴다. 

나쉬탈라역의 김보경은 <아이다>와 <미스 사이공>으로 호소력 짙은 보컬과 연기로 주목 받았다. 나쉬탈라는 숲의 수호자로 숲의 영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다. 김보경은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어린 나이지만 깊이있는 연기와 저음과 고음을 넘나드는 풍부한 성량으로 나쉬탈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나쉬탈라와 신다의 사랑을 받는 솔로몬 역에는 <드라큘라> <김종욱 찾기>외 드라마 <하이에나> <고맙습니다>의 신예 신성록이 출연한다. 훤칠한 키와 뚜렷한 이목구비, 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다. 솔로몬은 능력 있는 목수로 달군과 태양군에서 다 필요로 하는 인물. 전쟁에 대한 회의로 군대를 탈영한 탈영병이다. 

#4.진정한 앙상블의 힘을 보여줄 <댄싱 섀도우>

뮤지컬 <댄싱 섀도우>의 진정한 힘은 주연배우들과 함께 무대위에서 함께 그림을 그릴 앙상블들에 있다. 성기윤, 정영주, 황현정, 황만익, 고명석, 김경선, 이학민 등 이름만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주연급 배우들이 이번 <댄싱 섀도우>의 조연 및 앙상블을 맡아 공연의 탄탄한 뒷받침을 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몸이 곧 무대 배경으로 표현되는 등 아크로바틱, 서커스 등 현대적 비주얼 테크닉을 선보일 것이다. 따라서 몸 놀림이 유연한 전문적인 댄서들이 합세하여 그야말로 눈과 귀 그리고 마음까지 풍요로운 공연을 선 보일 예정이다.

2. <댄싱 섀도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고 차범석 선생의 <산불>을 뮤지컬로 재 탄생시킨 작품으로 1999년 첫 기획을 시작으로 8년이 지난 2007년 7월 드디어 그 결실을 맺는다.

한국 뮤지컬 시장의 성장곡선이 출발점이었던 90년대 말,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기존 창작뮤지컬의 관행을 타파하고 더불어 한국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목표로 제작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신시뮤지컬컴퍼니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던 시선을 국외로 돌려 해외 인력들과 함께 우리 뮤지컬을 만들어 세계 시장으로 나가보자는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첫번째 단계가 좋은 작곡가와 작가를 심도 있게 선택하고, 나아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진 제작 시스템을 접목시켜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탄생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이 <댄싱 섀도우>의 시작이고 또 목표가 되었다.

1999년, 뮤지컬 <갬블러>로 인연이 된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 에릭 울프슨 (Eric Woolfson)에게 작곡을 의뢰하면서 <댄싱 섀도우>의 찬란한 행보가 시작되었다. 그 후 2003년 연극 ‘죽음과 소녀’, ‘디 아더 사이드’로 잘 알려진 칠레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Ariel Dorfman)이 이 작품의 극본가로 가세하면서 작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2005년 9월, <댄싱 섀도우>는 큰 얼개가 짜여진 극본과 음악으로 한국 뮤지컬 최초로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지배우들로 2주간의 런던 현지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런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수의 프로듀서, 연출가 등 관계자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워크샵이 끝난 후 자리에 함께 참석했던 모든 이들은 뜨거운 박수로 <댄싱 섀도우>에 대한 기대를 보이며 극의 전개와 무대장치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도 쏟아졌다. 이렇게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워크샵을 통해 세계를 향한 뮤지컬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2006년 6월, 실력있는 배우들을 미리 선별하고자 공연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오디션을 실시하였다. 이미 세계적인 스텝들이 함께 만들며,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댄싱 섀도우> 오디션에는 수백 명의 지원자가 몰려 작품에 대한 기대가 허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캐릭터의 이미지와 배우들의 조화를 두루 살피고 밥파시의 안무처럼 근육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나무 형상의 안무는 배우들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게 하였다. 오디션 결과 세대 별 연기파 여배우 김성녀, 배해선, 김보경이 각 역할에 독보적으로 낙점되었다. 그 외 뮤지컬 차세대 주역 신성록과 주, 조연 급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배우들이 앙상블로 혹은 조연으로 참여하여 <댄싱 섀도우> 공연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2006년 7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배우들로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댄싱 섀도우> 쇼케이스 및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극작가 아리엘 도르프만과 차범석 선생의 유족 및 공연관계자, 기자단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댄싱 섀도우>의 첫 날개짓을 함께 지켜보았다. 피아노 반주와 조명 그리고 영상만으로 이루어진 무대는 28명 배우들의 아름다운 노래, 세련되고 절제된 안무가 더해져 객석 가득 감동을 전해주었다. 

2007년 7월 8일, 한국 창작 뮤지컬 제작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뮤지컬 <댄싱 섀도우>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그 원대한 꿈의 첫발을 내딛는다. 
첨부 1.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어떤 작품인가?

* 세계적인 문화상품을 꿈꾸는 첫 대형 창작 뮤지컬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단기간에 만들고 공연하는 한국 창작뮤지컬의 관행에서 벗어나 1999년부터 장장 8년에 걸쳐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제작방식을 거쳐 심도있게 준비한 작품이다. 

“서두르지 않고 수년간의 프로그램화 된 준비과정을 통해 제작되는, 그 어떤 한국의 창작뮤지컬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선진 뮤지컬 제작시스템의 첫 경험이 바로 <댄싱 섀도우> 입니다.”

* 
세계 뮤지컬의 거장들이 모여 완성하는 글로벌 뮤지컬
 한국 사실주의 연극의 대가 故차범석 원작, 칠레 출신의 세계적 극작가 아리엘 도르프만 극본,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와 뮤지컬 <갬블러>의 천재 작곡가 에릭 울프슨 음악

 영국 출신으로 <맘마미아!>를 진두지휘 한 폴 게링턴 연출

 역량있는 한국 음악감독 박칼린을 비롯하여 무대, 의상, 분장, 조명, 음향 등 웨스트엔드의 대표 스태프들과 한국의 대표 스태프들이 만나 조직된 최고의 드림팀

“아직도 우리의 뮤지컬은 우리 인력으로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뮤지컬의 선진국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는 개성있는 자신만의 작품을 세계의 역량있는 인재들로 창조해 냅니다.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걸출한 세계의 스태프와 한국 스태프가 손을 잡고 만드는 글로벌한 제작방식 1호의 우리 뮤지컬입니다.”

*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 가는 Well-Made 뮤지컬 
 영국 웨스트엔드 배우들에 의해 진행된 워크샵을 통해 극본과 음악 완성 (2005년 9월) 

 공연을 1년 앞두고 오디션을 진행하여 걸출한 배우들을 선발 (2006년 6월) 

 한국 배우들로 마련한 쇼케이스 통해 무대컨셉을 정리하고 공연계의 검증을 거침 (2006년 7월) 

 이미 완성본으로 정리되어 있는 극본과 음악 스코어 

 무대 각 분야의 컨셉이 완결되어 공연 5개월 전 실질적 제작에 돌입한 정교한 제작시스템 (2007년 3월) 

 공연 전 2개월 이상의 연습기간, 실전 무대와 똑같이 만드는 정교한 연습무대, 장장 2주에 걸친 무대 설치(Set-up)와 무대 검증을 위한 프리뷰(Pre-view) 

“관객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한발한발 신중하게 걸음을 내딛는 철저한 뮤지컬이 바로 <댄싱 섀도우>입니다.”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사상 최장기간 공연되는 믿음직한 뮤지컬

예술의전당, SBS, 조선일보, 신시뮤지컬컴퍼니가 함께 만드는 공신력 있는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되는 창작뮤지컬로는 최장기간인 2개월 이상 공연되는 뮤지컬이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예술의전당이 인정하고 함께 만드는 뮤지컬 <댄싱 섀도우>는 좋은 공연을 알아보는 미디어 파트너 SBS와 조선일보가 함께 하고, 한국 최고의 뮤지컬 전문기업 신시뮤지컬컴퍼니가 제작하여 더욱 신뢰도를 높이고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첨부 2.  CREATIVE TEAM
• ARIEL DORFMAN - 대본 BOOK

그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문학의 대변인 중 하나로서 가장 설득력있는 비교문학 작가로 간주되고 있다. 북아메리카 의 문화적 제국주의에 관한 전설적인 비평서 ‘도날드 덕을 읽는법 How to Read Donald Duck (1975)’ 을 쓴 이래로 그는 지속적으로 방대한 양의 책을 집필하고 있으며, 3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그의 저서는 100개국이 넘는 곳에서 읽혀지고 있다.  다양한 시와 수필뿐 아니라 수다메리카나 상을 수상한 ‘하드레인 Hard Rain (1990)’, ‘과부들 Widows (1983)’, 체게바라의 빙산(1999) 그리고 블레이크의 치료(2001)등의 소설과 올리비에 어워드에서 최고연극상을 수상하고 전세계적으로 수천개의 프로덕션을 가지고 있는 희곡 ‘죽음과 소녀’를 비롯하여, 단편 ‘불타는 나의집’ ‘ My House Is on Fire (1990)’등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작품들을 집필한 그는 1996년 두개의 ‘케네디 센터 씨어터 어워드’를 수상했고, 1996년에는 그의 아들 로드리고 와 영국에서 “Prisoners of Time” 으로 베스트 텔레비전 드라마 상을 수상했다. 그는 2005-2006 시즌에 올릴 세계의 새로운 연극 –시애틀 레파토리 극장에서 데이빗 에스보르손 David Esbjornson 감독에 연출하는 “Purgatorio”(속죄), 뉴욕의 맨하탄 극장에서 로즈마리 해리스와 존컬룸 이 주연하고, 블란카 지스카 Blanka Ziska 감독이 연출하는 “The Other Side”, 그리고 워싱턴에 있는 극장 제이 에서의 “피카소의 수납장”( Picasso’s Closet)의 오픈을 앞두고 있다.   

• ERIC WOOLFSON - 음악&가사 MUSIC&LYRICS
롤링스톤즈의 프로듀서인 앤드류 올드함에 의해 음악가의 길을 시작한 그의 곡은 유럽과 미국에서 백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에 의해 녹음되었다. 1975년 울프슨은 다수의 비틀즈와 폴메카트니 앨범의 레코딩 엔지니어 였으며, 핑크플로이드 의 ‘다크사이드 오브더 문’의 엔지니어 였던 알란 파슨스와 협력 하였다.  알란파슨스 프로젝트로 함꼐한 시간동안 에릭이 보여준 천재적인 작사와 작곡에 대한 재능은 1975년과 1987년 사이 발매된 10개의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앨범들이 현재까지 4천 5백만이 넘게 전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울프슨의 뮤지컬에 대한 열망은 1990년 그의 첫번째 뮤지컬 ‘FREUDIANA’로 나타났고 비엔나에서 초연 되었다.  그의 첫 번째 작품의 성공은 두 번째 작품 ‘GAUDI’(1995) 의 탄생을 이끌었고, 이 작품은 5년 이상 여러 독일 프러덕션에서 공연되었다. ‘GAMBLER’(1996)는 독일에서 초연된 그의 세번째 뮤지컬 작품으로 첫 프로덕션에서 500회가 넘는 공연을 하였다.  갬블러의 한국 프로덕션은 총 6차례 일본과 한국에서 공연되었다. 그는 얼마전 에드가 알란 포의 작업과 인생을 그린 ‘POE’를 완성하였다.       

• PAUL GARRINGTON - 연출 DIRECTOR

Paul Garrington은 MAMMA MIA! 의 유럽 및 아시아 공연의 Associate Director 이다. 

그는 최근에 함부르크에서 ‘Dirty Dancing’ 유럽초연을 맡았고, PICASSO’S WOMEN, TAKE THE FIRE, BROKEN JOURNEY, ANYROAD, THE LIFEBLOOD, THE CRUCIBLE, THE SEA, MACBETH, TWELFTH NIGHT, A MIDSUMMER NIGHT’S DREAM 등 다수의 연극과 뮤지컬 공연을 연출해왔다.  

또 LA NUIT DE VALOGNES 과 Stratford-upon-Avon 연출 및 Sir Peter Hall과 Adrian Noble의 associate 역임 등, Royal Shakespeare Company와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그는 도쿄의 Ginza Saison Theatre에서 공연된 MIDSUMMER NIGHT’S DREAM의 월드 투어를 감독하였다. 웨스트엔드 뮤지컬 WHISTLE DOWN THE WIND와 The Pet Shop Boys의 Close To Heaven에서 Andrew Lloyd Webber와 함께 The Really Useful Theatre Company와 오랜 기간 작품을 같이 해왔다. 내년에는 시인 Glyn Maxwell의 새로운 연극, THE FOREVER WALTZ를 Sheffield에서, PICASSO’S WOMEN을 독일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 협력연출(Associate Director) – 김재성

• 음악 수퍼파이저(Musical Supervisor) – Nick Finlow(닉 핀로우)

• 편곡(Orchestrator)-Perrin Manzer Allen(페린 맨저 알렌)

• 음악감독(Musical Director)- 박칼린

• 안무(Choreographer)- Chris Bailey (크리스베일리)

• 조안무(Assistant Choreographer)-노지현

• 세트&의상디자이너(Set&Costume Designer) – Nicola Jane Shaw(니콜라 제인 셔우)

• 협력 세트 디자이너(Associate Set Designer)- Simon Heap(사이몬 힙)

• 의상 수퍼바이저(Costume Supervisor)- 안현주

• 가발&분장 수퍼바이저(Wig &Makeup Supervisor)-김유선

• 조명 디자이너(Lighting Designer) –Simon Corder(사이먼 코더)

• 음향 디자이너(Sound Desinger)- Richard Brooker(리차드 브루커)

• 제작감독(Production Manager)- 유석용

• 기술감독(Technical Director)- 이인국

첨부 3.  ACTRESS & ACTORS 

김성녀

Mama Aster(마마아스터) – 신다의 어머니이며 나쉬탈라와 카티아의 고모. 마을 촌장으로 수선스럽고 기운이 넘치며, 잔꾀가 많고 교활한 인물.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장 , 중앙대학교 국악대학장 ,중앙대학교 대학원 음악학 석사 

중요무형문화재 제 23호 가야금 병창 이수자 ,극단 <미추> 운영위원 
[뮤지컬] 7인의신부, 돈키호테, 영웅만들기, 에비타 등 
[연극] 한네의승천, 지킴이, 욕탕의여인들, 남사당의하늘, 멕배드, 디아더사이드, 최승희, 죽음과소녀, 포기와베스 
[모노드라마] 벽속의요정 
[마당놀이] 허생전, 춘향전, 심청전, 별주부전, 삼국지, 애랑전, 변강쇠, 흥부전, 이춘풍전, 홍길동전 외다수 
[영화] 눈꽃(1992) <춘향뎐(1999)> <사랑할 때 이야기 하는 것들(2006)> 
[수상내역] 1986/1991 백상예술대상 연기상 ,1990 백상예술대상 인기상 ,1991/1992 서울연극제 여자연기상 , 1996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 2000 춘사영화제 여우조연상 ,2004   김동훈 연극상, 올해의 배우상 , 2006   동아연극상, 올해의 예술상, 비평가 상 수상 

배해선

Cinda(신다) – 나쉬탈라와 제일 친한 친구이지만 도시로 돌아가고자 열망한다. 성숙하고 열정적이고 쾌락적인 인물 

[뮤지컬] 에비타, 아이다, 맘마미아!, 틱틱붐, 토요일밤의 열기, 크레이지포유, 한여름밤의 꿈, 지하철 1호선, 페임, 의형제, 수전노, 택시드리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수상내역] 2002 뮤지컬대상 여우신인상, 2005 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

김보경

Nashtala(나쉬탈라) – 숲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력적이고 꾸밈없는 인물

[뮤지컬] 미스사이공, 아이다, 노틀담의 꼽추, 렌트, 유린타운, 사운드 오브 뮤직, 인어공주, 신데렐라

신성록

Solomon(솔로몬) – 달군 탈주병으로 이어 태양군에서 탈주한다. 나쉬탈라와 운명적으로 사랑하는 인물

[뮤지컬] 김종욱찾기, 드라큘라, 사랑은 비를 타고, 락 뮤지컬 모스키토, 패션 오브 더 레인

[드라마]고맙습니다. 하이애나, 별을쏘다

[광고] KTF, 멜론닷컴, 벽산건설, 리바이스, 17차, SK주유소, 교보생명, 헤어왁스 뮤겐스 

[뮤직비디오] 이승철 ‘무정’
서희승

Old Tamar(타마르노인)- 마마 아스터의 오빠이며 나쉬탈라와 카티아의 아버지로 정신이상자

[연극] 맨발의 청춘, 수전노, 땅끝에서면 바다가 보인다, 춘향아 춘향아

[영화] 무도리, 사랑을 놓치다, 그때 그 사람들, 선생 김봉두

[방송] 사랑하고 싶다

[수상내역] 1996 제 20회 서울연극제 연극상, 1997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1998 제 34회 백상예술대상 남자연기상, 1998 서울국제연극제 연기상, 1999 제 9회 이해랑 연극상

성기윤
Captain (대령) – 달군과 태양군 대령을 함께 연기

[뮤지컬] 맘마미아!, 아이다, 미녀와야수, 틱틱붐, 더씽어바웃맨, 사운드 오브 뮤직,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 갬블러, 렌트, 더 라이프, 시카고, 키스미케이트, 듀엣

정영주

Sara(사라), Ensemble, 마마 아스터커버

[뮤지컬] 맘마미아!, 왕과나, 그리스, 메노포즈, 미녀와 야수, 넌센스, 뱃보이, 페임, 드라큘라 

황현정

Leila(레일라) Ensemble

[뮤지컬] 맘마미아!, 유린타운, 렌트, 갬블러, 틱틱붐, 키스미케이트, 시카고, 코러스라인, 그리스, 사랑은 비를 타고, 레미제라블

이학민

Corporal(하사관), Ensemble, 솔로몬 커버

[뮤지컬] 맘마미아!, 유린타운, 뱃보이, 지하철1호선, 개똥이, 토요일밤의열기

황만익

타마르 노인/ 대령 커버 , Ensemble

[뮤지컬] 프로듀서스, 맘마미아!, 돈키호테, 카르멘, 아름다운세상을 위하여, 듀엣,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고명석

Anca(앙카), Ensemble

[뮤지컬] 렌트, 유린타운, 더씽어바웃맨, 노틀담의 꼽추, 렌트, 그리스

김경선

Katia(카티아), Ensemble , 신다커버

[뮤지컬] 아이러브유, 까미유끌로델, 유린타운, 뱃보이, 더씽어바웃맨, 지하철1호선

Ensemble

김하얀

[뮤지컬]맘마미아!, 청혼, 미녀와야수, 왕과나, 한여름밤의 꿈, 팔만대장경,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오즈의 마법사, 못다한 사랑

고정희

[뮤지컬] 드라큘라, 토요일밤의 열기, 동숭동 연가 2, 염리국의 크리스마스

[악극] 아리랑

김윤지

[뮤지컬]맘마미아!, 유린타운, 뱃보이, 사운드 오브 뮤직, 노틀담의 꼽추, 렌트

원소연

[뮤지컬]명성황후, 카르멘 더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신데렐라 신데룰라 이야기, 겨울연가

[영화] 첫사랑 사수궐기대회 스윙댄스 안무 및 지도

KBS 예술단 무용단 단원(2002~2005)

채유정
[뮤지컬] 드라큘라, 겨울나그네, 불의검, 와이키키브라더스, 하드락카페, 피터팬, 풋루스, 인어공주, 넌센스

[악극] 아씨

넌버벌 댄스 퍼포먼서 <UFO>

계채영
[뮤지컬] 아이다, 라이온킹

[무용] 서울공연예술제 제 2회 재즈댄스 페스티벌 출연, 국제현대무용제 TTL야외무대, 세종문화회관 야외무대 뜨락축제, Hi Seoul 페스티발, 전주 소리문화예술의전당 초청공연, 춤추는 사람들 3번째 만남공연(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최재선 댄스컴퍼니 정기공연”상상”(한전아트센터)

황희원
[뮤지컬] 사랑하면춤을춰라, 지저스크라이스트수퍼스타

[무용]LA한인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초청공연, 전미례와 함께하는 연극이 있는 Live JAZZ, 2001 2002 서울 공연예술제 재즈 페스티벌, 서울 무용제 야외공연, Live 재즈 오케스트라와 합동공연 Jazz & Jazz Concert, 누에보 카르멘 공연, 광주 비엔날레 특별 초청공연

지은택
[뮤지컬] 까미유 끌로델, 유린타운, 뱃보이, 갬블러, 노틀담의 꼽추, 블러드 브라더스

문병권
[뮤지컬] 맘마미아!, 아이다, 왕과 나, 브로드웨이 42번가

[무용] 제 3회 한국현대무용협회 콩쿨 일반부 남자 ‘금상’수상, 국제 현대 무용제 ‘지성인’
오승준
[뮤지컬]맘마미아!, 듀엣, 아이다, 갬블러, All that musical, 호두까기 인형, 테세우스, 종이새, 블루사이공

[연극] 줄리어스 시저, 밤으로의 긴 여로

강승완
[뮤지컬] 겨울연가, 락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오페라] 목원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오페라 카르멘

김태형
[뮤지컬] 맘마미아!, 캣츠포에버, 갓스펠, 명성황후 10주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발레] 호두까기인형, 중앙무용콩쿠르 은상

오광욱
[뮤지컬] 쇼 뮤지컬 펑키펑키, 죽산국제예술제 퍼포먼스

손제훈
[뮤지컬] 드라큘라, 에비타, 피터팬

첨부 4.  SYNOPSIS

장소 : 소박, 오랜 내전으로 황폐해진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광경

시대 : 현대 혹은 모든 시대
제1막 – 내전으로 황폐해진 콘스탄자 마을
내전으로 황폐해진 콘스탄자 마을. 남자들은 모두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과부들만 남아 번갈아 찾아드는, 태양을 섬기는 “태양군”과 달을 숭배하는 “달군”의 횡포아래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마을 뒷산, 할아버지 나무가 있는 숲은 영혼들이 쉬고 있는 특별한 곳이다. 마을 여자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자 마을 촌장 마마 아스터는 아낙들을 야단치며 곧 들이닥칠 태양군을 위해 군수품을 서둘러 준비하라고 한다. 군수품이 약속된 분량에 못 미치자 마마 아스터는 숲의 수호자인 나쉬탈라를 비난한다. 그녀가 준비 못한 분량의 옥수수를 대신해 해오기로 한 나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숲의 나무를 다치게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지만 마마 아스터는 감상으로 치부한다.

태양군 부대가 들이닥치자 마마 아스터는 담배와 다른 일용품, 할아버지 나무로 만든 조각상을 대신 선물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분위기가 풀리자 여자들은 남자가 없어 잠이 오지 않는다며 군인들에게 장난을 걸지만 대장은 “전시에 여자 몸에 손을 댈 수 없음”을 일깨우며 여자들의 장난기를 일소한다. 나쉬탈라와 신다(마마 아스터의 딸, 나쉬탈라의 사촌)는 태양군이 끌고 온 달군 탈주병 솔로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다. 이 와중에 정신이상인 나쉬탈라의 아버지 타마르가 장군행세를 하며 대장에게 시비를 건다. 그의 광기를 참아주던 대장은 결국 농담이 지나쳐지자 화를 터뜨린다. 태양군이 돌아가자마자 마마 아스터와 마을 아낙들은 저녁 때쯤 또 들이닥칠 달군 부대를 맞을 준비를 한다. 마마 아스터는 나쉬탈라에게 오늘 분량을 채우지 못한 대신 나무 두 그루를 해오라고 강요한다. 나쉬탈라는 자신이 지켜야 할 숲을 베어야 하는 처지에 가슴 아파한다.

마을 아낙들은 해결사 노릇을 하는 마마 아스터를 칭찬하면서 숲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늘 비협조적인 나쉬탈라를 비난한다. 마마 아스터와 신다는 전쟁 전 도시에 살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마마 아스터는 나쉬탈라로부터 숲의 권리를 빼앗아 도시로 돌아갈 방도를 찾으려 한다. 신다는 숲에서 돌아온 나쉬탈라를 만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자기 엄마한테 숲을 넘기고 무거운 책임을 벗으라고 조언한다. 나쉬탈라는 그럴 수 없다며 최근 들어 불안해진 영혼의 숲을 걱정한다. 둘은 우정을 나누며 함께 할 앞날을 그려보지만 도시를 동경하는 신다와 숲을 지켜야 하는 나쉬탈라의 운명은 너무도 다르다. 함께 노래하다가 신다가 잠든 사이 나쉬탈라는 마을로 도망쳐 온 탈주병 솔로몬과 마주치게 되고 그를 집안에 숨겨준다.

얼마 후 달군 병사들이 들이닥쳐 솔로몬을 찾는다. 나쉬탈라는 수색을 시작하려는 달군 대령을 막기 위해 숲의 나무를 세 그루까지 베어도 좋다고 허락한다. 병사들이 나무를 베는 동안 나쉬탈라와 솔로몬은 사랑에 빠진다. 나쉬탈라와 솔로몬의 관계를 눈치 챈 신다, 말없이 지켜본다.
제2막 – 몇 주 후 겨울, 나쉬탈라와 숲의 은신처에 숨어있는 솔로몬의 사랑이 깊어가면서…
몇 주 후 겨울, 나쉬탈라와 숲의 은신처에 숨어있는 솔로몬의 사랑이 깊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커져간다. 갑자기 은신처에 신다가 나타나 새 소식을 전한다. 태양군과 달군의 내전이 끝나고, 두 군대가 합쳐진 연합군과 외국침략군 간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것이며 탈주병 색출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더욱이 나쉬탈라에게서 숲을 뺏으려고 마마 아스터가 정신이상자인 타마르의 서명을 받으려 한다고 전한다. 나쉬탈라는 숲을 구하기 위해 급히 마을로 돌아가고 신다는 억지로 솔로몬 곁에 남아 그가 원치않는 육체관계를 한다. 나쉬탈라는 마마 아스터와 숲의 소유권을 놓고 크게 다툰다. 마마 아스터는 외국군이 들어오면 숲은 벌목될 것이라며 숲의 일부라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나쉬탈라는 모두 숲을 뺏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며 제안을 거절한다.

얼마간 시간이 흘러 이른 봄날, 하루씩 번갈아 솔로몬과 지내던 나쉬탈라와 신다 간에 말다툼이 벌어진다. 나쉬탈라는 솔로몬이 신다를 사랑하지 않는다며 그녀가 떠날 것을 부탁한다. 신다는 임신했음을 고백하고 솔로몬을 포기할 수 없다며 셋이 함께 도시로 떠나자고 한다. 둘 사이에서 고뇌하는 솔로몬은 목숨부지를 위해 숨어 살지만 결국 살아날 길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괴로워한다.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음을 알게 된 신다는 아기를 지우겠다고 하고 나쉬탈라와 솔로몬은 아기만은 살려야 한다고 그녀를 말린다.

연합군이 마을에 도착, 외국군이 진입할 것을 대비해 숲을 소각하기로 했음을 발표한다. 나쉬탈라는 숲을 수호하기 위해 대령을 설득하려 하지만 소용없다. 손에 넣으려 애쓰던 숲이 날아가게 될 상황이 되자 이성을 잃은 마마 아스터는 모든 것이 나쉬탈라 탓이라며 숲에 남자를 숨겨두고 모두 고생하는 동안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었음을 비난한다. 이 말을 들은 대령은 탈주병을 찾기 위해 숲에 불을 놓으려는데 솔로몬이 제 발로 숲에서 나와 숲을 살려달라 애원한다. 숲은 영혼의 안식처이며 모두의 미래라고. 숲이 없어지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대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며 결국 숲에 불을 놓고, 다시 숲으로 도망간 솔로몬과 그를 뒤쫓아간 나쉬탈라, 화염에 휩싸이며 목숨을 잃는다.

불타는 숲을 보며 망연자실해진 마을 사람들. 마마 아스터는 자신의 욕심 탓에 숲을 잃게 된 것을 후회하고 마을 아낙들은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한다. 이 때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 다시 살아나는 나쉬탈라와 솔로몬(의 영혼), 새로운 희망을 노래한다. 마마 아스터는 사랑하는 남자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신다를 위로하며 아기를 살리자고, 그 아기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설득한다. 
결국 나쉬탈라와 솔로몬의 희망의 노래 속에, 신다는 새 날이 오는 것을, 새로운 구원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첨부 5.  MUSIC NUMBER

	No
	제목
	Singer
	한글제목

	01
	Overture
	Instrument
	 

	02
	Songs of the Forest Medley 
	Forest, Nashtala, Villagers
	숲의 노래 메들리

/자유는언제올까

/여인들의기도

	03
	Do it to you
	Mamma Aster, Women
	먼저 선수를 쳐

	04
	Soldier's Entrance
/Nashtala Listens to the Trees
	Forest
	숲의 속삭임

	04a
	Solomon Refers to Book Of Life
	Instrument(Under Score)
	 

	05
	I Need a Man
	Cinda, Women, Soldiers
	남자가 필요해

	06
	Dancing with my Shadow
	Nashtala
	그림자와 춤을

	07
	Answers Only Questions
	Solomon
	답없는 질문들뿐

	08
	Mama Knows Best
	Mamma Aster, Women
	마마를 믿어

	09
	Along the Road
	Cinda, Nashtala, Solomon, Forest
	그길을 따라

/삶을 다시 쓸 수 있다면

	10
	Act I Finale
	Nashtala, Solomon, Women
	1막 피날레

	11
	Entr'acte
	Instrument
	 

	12 
	Looking at You 
	Solomon, Nashtala
	너를 보면

	12a 
	Solomon Listens to the Trees
	Solomon, Nashtala
	숲의 속삭임

	13 
	Folk Dance Part 
	Cinda, Villagers
	포크댄스

	14 
	Mama Knows Best reprise
	Mamma Aster
	마마를 믿어 Rep.

	15 
	What Kind of World
	Cinda
	이 끔찍한 세상

	15a
	Segue from what kind of world
	Trees, Nashtala
	 

	16
	Dancing with my Shadow Act2 Reprise
	Cinda, Nashtala, Solomon 
	그림자와 춤을 Rep.


첨부 5.  Working History 
	YEAR
	CONTENTS

	1999
	뮤지컬 <갬블러> 작곡가 겸 세계적 아티스트 에릭 울프슨(Eric Woolfson)과 인연을 맺고 <산불>작곡 의뢰 - 작품의 영감을 얻기 위해 한국 전통음악에 대한 자료 수집 및 DMZ 방문

	2002
	차범석&  박명성 & 에릭 울프슨  - 산불의 뮤지컬 작업의 음악적 방향에 대해 논의 

	2004
	1) 에이전트 통해 세계적 거장 아리엘 도르프만(Ariel Dorfman) 섭외.
2) 박명성 & 차범석 & 아리엘 도르프만 -일본, 동경
⋅작품의 방향 논의

- 원작의 개작에 대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권리를 차범석 동의 하에 부여 

-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공연될 수 있는 보편화된 작품 

- 원작의 비극적 결말과 달리 희망을 주는 방향

3) 아리엘 도르프만&에릭 울프슨  -영국, 런던
⋅작품의 전체적인 아웃라인 및 스토리라인 완성 및 노래에 대한 아이디어 협의

	2005
	1) 아리엘 도르프만&에릭 울프슨
⋅DANCING SHADOWS 1차 대본 완성 - 그 이후 계속 발전시킴

⋅음악 & 가사 작업 점검 & Text와 어떻게 접목시킬지 구상.  

2) 박명성 & 아리엘 도르프만 & 에릭울프슨 -영국, 런던
⋅영국 워크샵에 관한 논의 - 프랭크 던롭(Frank Dunlop) : 영국 워크샵 연출자로 공동작업 시작 

3) 아리엘 도르프만 & 프랭크 던롭 -미국, Durham 
⋅무대 공연에 적합하도록 대본 수정 (캐릭터 보강)  및 음악을 Text에 접목시키는 작업

4) 박명성 & 차범석 & 아리엘 도르프만 & 에릭 울프슨- 영국, 런던
⋅DANCING SHADOWS 워크샵 진행 (9월7일 ~ 9월 23) - 영국, 런던 Welsh Center 

	2006
	1)본 공연 연출가 <맘마미아!> 협력연출 인 폴 게링턴(Paul Garrington) 합류
2)폴 게링턴 & 에릭 울프슨 & 박명성 & 박칼린 - 영국,런던
⋅작품의 전체 방향과 제작일정 합의 

⋅크리에이티브팀 기술팀 섭외 및 구성 시작

3)배우오디션 (6월 19일 ~25일) - 예술의전당 , 오페라연습실

4)오디션에 선정된 배우들로 쇼 케이스& 제작발표회 (7월 3일)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2007
	영국 크리에이티브팀 & 한국 크리에이티브팀 - 한국,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견학하며 컨셉의 무대 실현을 논의 

⋅연습일정, 리허설 일정, 무대 세팅 일정 등 논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의 초연 예정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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